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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30) 산지형 하천의 강우자료 분석 방법에 따른 정확도 비교‧분석

강보성·양성기·김용석·강명수
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1. 서론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태풍 내습이 없

어 태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6개 시‧도, 24개 시‧군‧구에서 많
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제주도 역시 태풍의 직접적 영향은 없었으나 대기 불안정과 지형적 영향 등으로 동부, 
서부, 남부 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농경지 유실, 주택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호우 및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마다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을 수
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 수립 시 국토부에서 제시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을 기준하여 확률강우량 
및 설계홍수량을 산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륙과 상이한 수문‧지질학적 특성을 띄고 있어 내륙지역 기준으로 수립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 
적용 시 많은 오차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홍수량 산정을 위해 설계홍수량 산정 시 가
장 중요한 강우량에 대하여 분석 방법 및 자료보유 기간에 따른 정확도 비교‧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설계홍수량 산정요령은 면적확률강우량 산정 시 Thiessen 방법으로 가중 평균한 지점평균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면적우량환산계수(ARF)를 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iessen 방법은 각 관측소마다 지배면적
을 가중치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유역 내 우량관측소의 상대적인 위치와 관측망의 상대적 밀도 등을 고려한
다. 반면, 고도(산악효과)에 따른 강수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관측소 사이의 강우량을 보간
하고 산악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등우선법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확률강우량 산정 시 관측소의 자료보유 기간이 30년 이상인 지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30
년 이상 자료 보유 관측소가 3개소(제주, 서귀포, 성산)에 불과하여 면적확률강우량 산정 시 큰 오차가 발생
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관측지점 확보 및 산간지역의 강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의 지점강우자료를 
활용하여 기존방법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한천유역을 대상으로 2012-2016년 기간 동안 발생한 태풍 및 집중호우 사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강우자

료 분석 방법에 따른 정확도 비교‧분석을 위하여 Thiessen 방법과 등우선법 간 면적강우량 산정 후 검토하였
으며 등우선법에 의한 결과가 Thiessen 방법 대비 4.50-7.04% 작게 산정되었다.

확률강우량 산정을 위한 강우분석 시 기존 30년 이상 자료가 아닌 10년 이상 자료를 활용하여 산간지역의 
강우를 고려한 결과 37.59-84.32% 오차가 발생하였다. 30년 이상 자료를 활용할 경우 관측지점이 3개소에 불
과하여 산간지역의 강우를 고려하지 못한다. 반면, 10년 이상 자료를 활용할 경우 관측지점이 26개소로 증가
되고, 산간지역에 위치한 어리목, 진달래밭, 윗세오름 지점의 강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 방법 대비 많은 
오차가 발생하였다. 또한 자료기간 축소에 따른 신뢰도 분석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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